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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뉴스▐ 

 

'부동산 NPL' 운용사 탄생…"개인투자 쉬워진다" 

 

국내 최초로 개별 부동산 부실채권(NPL)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투자운용사가 설립될 예정으로 시장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실채권(NPL)이란 

은행 등 금융권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대출을 말합니다. 

 

기존의 NPL 매각은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NPL 채권을 그 부실의 정도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묶음(pool)으로 나눈 후 이를 투자사, 특히 기관투자자들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 왔습니다.  매각 방식은 공개입찰이나 또는 수의매각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며, 유동화전문회

사는 NPL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NPL 채권을 매입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를 하

는 경우도 있어왔습니다. 

 

신설 예정인 투자운용사는 기존의 매각 방식과는 달리 개별 NPL 채권의 매각에 집중할 계획을 세

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NPL 채권과 관련된 유치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채권만을 매입하

여 이들 권리관계를 해결해 가치 상승을 통해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NPL 매수인이 기관투자자들에 한정되었던 이유는 NPL 채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개인들이 이를 분석하여 투자 수익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

번 투자운용사 설립을 계기로 NPL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펀드 투자가 활성되어 있지 않은 NPL 시장에서 위 투자운용사의 설립

은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NPL 펀드 설립을 촉진시켜 NPL 시장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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